
요시무라 무네히로의 회화는 항상 장면 앞에서 관객을 잠시 멈춰 서게 만든다.  그의 화면은 조용한 리듬을 유지한다.

그의 그림에는 인물이 등장하기도 하고, 완전히 비어 있는 장면도 있다. 그러나 이 차이는 의미의 과잉이나 결핍이 아니라 리듬의 차이에 가깝다. 

말이 많은 장면과 말이 없는 장면이 서로를 보완하며 화면 전체의 흐름을 완성한다.

작가는 스스로를 “엄격한 구도 지상주의자”라고 말한다. 구도는 그의 회화에서 감정이나 서사보다 먼저 화면을 지탱하는 질서다. 인물, 건물, 산과 같은 배경은 모두 계산된 위치에 놓이며, 

그 결과 그의 그림은 한 편의 영화 장면처럼 정지된 순간을 가진다.

그는 열 점의 그림을 그리면 대략 한 점은 인물이 없는 장면이 된다고 말한다. 작가는 이러한 그림을 음악에 비유해 ‘in·stru·men·tal 회화’라고 부른다. 이는 그가 좋아하는 밴드가 앨범마다 

반드시 한 곡의 연주곡을 넣는 방식과 닮아 있다. 

인물이 사라진 화면에서도 요시무라 무네히로의 회화는 침묵하지 않는다. 오히려 더 많은 여지를 남기며, 관객이 각자의 속도로 그 장면 안에 머무를 수 있도록 허락한다. 이 그림들은 이야기

를 요구하지 않는다. 대신 하나의 장면 안에 조용히 머무는 시간을 제안한다. 

이번 전시에는 일부 리터칭된 작품이 함께 소개된다. 작가는 오래전부터 기존의 그림 위에 새로운 이미지를 덧그리는 작업을 반복해 왔다. 이 과정에서 화면에는 시간이 차곡차곡 쌓이고, 물

감의 밀도 또한 자연스럽게 더해진다. 그 결과 리터칭된 작품들은 새로 그려졌기보다오랜 시간 천천히 손을 거쳐 지금의 모습에 이른 그림처럼 다가온다. 



Sk i  c lub  members  pos ing  in  f ront  of  a  la rge  window with  red  cur ta ins  at  a  lodge  at  n ight   

100x80.3cm Oi l  on  canvas  2026 



Depar ture  2026 100x80.3cm Oi l  on  canvas  2026 

 



par fa i t  100x80.3cm Oi l  on  canvas  2026 



Magic  Mounta in  Morn ing  100x80.3cm Oi l  on  canvas  2026 



Magic  Mounta in  at  Dusk  72 .7x60.6cm o i l  on  Canvas  2026   



Cape Cod in  a  coo l  summer  45 .5  x  38  F8  o i l  on  canvas  2025  



publ ic  ha l l  90 .9  x  72 .7  cm Oi l  on  Canvas  2026  



Flower_ f ie ld_at _sunset  53  x  45 .5  F10  o i l  on  canvas  2025  



Muddy road  72 .7  x  60.6  cm 2024  



discarded la rge  furn i ture  72 .7  x  60.6cm Oi l  on  Canvas  2025   



Res ident ia l  l and  deve lopment  72 .7  x  60.6  cm Oi l  on  canvas  2025  



The Pa lomar  ser ies ,  i t ’ s  my son  1 16 .7  x  1 16 .7  cm Oi l  on  canvas  2024 



My f r iend 100 x  72cm Oi l  on  Canvas  2026 



Under  Construc t ion  90.9x60.6cm 2016-2020 



Exhib i t ion  v 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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